
<도쿄전력 후쿠시마 제 1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따른 방사선의 영향은 걱정하실 필요가

없습니다>

후쿠시마 제 1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인해 여러분께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리라

생각합니다.

간 나오토 총리가 3 월 15 일에 발표한 국민을 향한 메시지에서 후쿠시마

제 1 원자력발전소로부터 20~30 ㎞ 범위를 실내 대피지역으로 권고함에 따라 이바라기현에

인접하는「이와키시」의 일부도 그 지역에 포함되었습니다.

본 현에서는 이번 사고로 인해 방사선량을 측정하는 가반형방사능검출기를 3 월 13 일

이후부터 기타이바라기시 등에 설치하고 관측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수치는 3 월 16 일 정오

현재, 최대 15 마이크로시벨트(0. 015 밀리시벨트) /시간 정도로 측정되고 있습니다.

이 수치는 통상시에 비하면 약 300 배 정도이지만 흉부 X 레이 촬영시(0. 05 밀리시벨트)의

3분의 1 정도의 레벨이며 건강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.

이 0. 015 밀리시벨트가 어느 정도의 레벨인가를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일본인이 1 년간에

자연계로부터 받는 방사선 양(1. 48 밀리시벨트)의 100 분의 1 정도로서 매우 작은 레벨인

것을 알 수 있습니다.

또 비가 내렸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관측되는 방사선의 수치가 상승한다고 하지만, 원래

이바라기현내에서 관측되어진 수치는 최대일 경우라도 0. 015 밀리시벨트/시간 정도이기

때문에 이것이 만일 그 2배가 된다고 해도 걱정할 만한 레벨이 아닙니다.

물론 비를 맞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, 만일 비를 맞는다고 해도 극단적으로

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레벨이라고 생각합니다.

또 3 월 15 일에는 후쿠시마 제 1 원자력발전소 3 호기와 4 호기 사이에서 400

밀리시벨트/시간의 방사선이 관측이 되어 인체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는 레벨이라고 보도가

되어 많은 분들이 불안을 느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.

그렇지만 방사선의 힘은 거리의 2승에 반비례 하므로 후쿠시마 제 1원자력발전소로부터 약

80 ㎞ 떨어진 기타이바라기시에서는 그 힘이 극히 작은 레벨이 되므로 인체에 끼치는 영향은

없다고 판단됩니다.

이와 같이 이번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 1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따른 이바라기현내의 방사선

영향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어떤 행동이 필요할 만한 레벨이 아니기 때문에 부디 냉정히

행동해 주시도록 부탁 드립니다.


